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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초 태권도부, 금빛·은빛 발차기…전북 선수단 첫 메달

등록 2023.05.24 16:05:02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삼례초등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이 전북 선수단에 첫 번째 금

메달과 은메달을 안겼다.(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삼례초등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이 전북 선수단에 첫 번째 금

메달과 은메달을 안겼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사전경기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 남자 13세

이하부 38~42㎏급에서 박지훈(삼례초 6학년)이 금메달, 여자 13세  이하부 46~50㎏급에서 전주희(삼례초 6학년)가 은메달

을 획득했다.

박지훈 선수는 침착한 경기 운영과 빠른 발차기로 준결승에서 천지원(충북 내토초)에게 2대 1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이한주(경북 오천초)를 2대 0 판정승으로 누르고 전북 선수단에 대회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또 전주희 선수는 16강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배지예(충남 부성초)에게 주심 직권승(RSC)으로 승리를 거두고 쾌속으로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에서 유서린(충북 개신초)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지훈·전주희 학생 각각 금·은 획득



삼례초 태권도부는 백희철 교장 부임 이후 적극적인 지원과 운동부 지도자 정상욱 코치의 지도로 태권도 명문 학교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 

박지훈 선수는 "걱정이 많았는데 코치님이 지도하신 전략 중 상대의 머리 공격을 막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며 상대방의

머리를 공격하는 기술이 적중해 기쁘다"고 말했다.

봉준성 감독교사는 "삼례초 태권도부 선수들은 국가대표를 목표로 현재 20명의 선수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면서 "학교의

지원과 우수한 지도자의 만남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을 배출하고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운동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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